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의 가치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_ 전 10:10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서 10:10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혜의 성격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도 연장의 날이 무디다면 결코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딘 연장의 날을 갈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외면한 채 성장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나무를 베느라 바빠 도끼의 날을 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딘 연장으로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 건강한 교회의 핵심

그렇다면 무딘 연장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의 핵심이 소그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 맺는 소그룹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딘 연장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일은 여러분의 소그룹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미시적인 기술과 방법만 익혀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에 대한 철학과 더불어 소그룹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 등 거시적인 관점이 이러한 실질적인 방법론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6월 7일~8일 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되는 “새들백 소그룹 세미나 – 목적이 이끄는 소그룹 만들기”는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팀에게 열정과 역량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들백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루는 내용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ssion 1: 목적이 이끄는 철학 개요

소그룹의 목적과 소그룹을 통해 성취하길 원하는 목표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

Session 2: 소그룹의 건강

소그룹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도자가 어떻게 각 개인과 소그룹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소개.
Session 3: 리더십의 기술

인도자가 어떻게 소그룹을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소개.
Session 4: 리더십의 성격

소그룹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 배우며, 인도자가 갖추거나 피해야 할 사항들을 비롯, 인도자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

기대효과

소그룹은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건강한 소그룹의 청사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l 소그룹 사역의 성격적 근거와 원리

l 성도들을 영적 네트워크로 묶어주며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돕는 효과적이며 새로운 전략

l 다섯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소그룹의 비결

l 소그룹을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

l 소그룹 지도자를 개발하는 전략과 노하우

l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이후에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실제적인 아이디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_ 전 11:4

전도서 11:4 말씀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 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 보면, 결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무딘 연장을 새롭게 할 시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혜의 가치는 바로, 무딘 연장을 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연장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들백 소그룹 세미나 – 목적이 이끄는 소그룹 만들기” [자세히 보기]
